
녹십자, 신종플루 백신 대량 공급
2010년 2월까지 최대 3200만도스 … 예상치보다 500만개 늘어나

2010년 2월까지 국산 신종플루 백신이 최대 3200만개 공급된다.

관련 업계에 따르면, 녹십자는 2009년까지 1200만도스(1회 접종량)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고 2010

년 2월까지 추가로 최대 2000만도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당초 보건당국과 녹십자가 예상한 공급량보다 500만도

스 늘어났다.

녹십자는 생산량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연말까지 700만도스를 생산하고 2010년 2월까지 1000만-2000만도스

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백신 원료인 바이러스 항원 생산효율이 예상보다 높고 제조과정상 손실

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예상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.

녹십자 관계자는 “신종플루 백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공급물량을 보수적으로 잡았

던 것”이라며 “2010년 2월까지 최대 3200만도스의 신종플루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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